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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2025. 7. 16.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2025. 7.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시회)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7. 18.)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2차 전체회의(2025. 7. 3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상혁의원)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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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5년 6

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

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

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8

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14년 이후 약 10년간 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

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

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

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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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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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업은행은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목적 및 내

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시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

게 지원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

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